
시 정 질 문 서

【한선재 의원】

소사 뉴타운 주민공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. 

1. 부천시 촉진계획(안)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비율이 너무 중소형 평수

에 편중되어 있습니다.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형대별 건립비율을 

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. 

  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규모별 건축계획 기준은 85㎡ 

초과 : 85㎡ 이하 = 40% 이내 : 60%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는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건립비율보다 중대형 평형의 비율이 높

아진 것입니다. 

   부천시에서 발표한 소사지구 촉진계획 주민공람(안)의 규모별 주택계획

은 60㎡ 이하 : 60~85㎡ : 85㎡ 초과 = 40% 이상 : 40% 이내 : 20%

이하 일반분양을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평형은 30평대입니다. 또한 

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20평형대는 약 20% 정도의 비율로 설계를 합니

다. 작은 평형대의 배치가 많을 경우에 단지 자체의 품격이 떨어지게 

됩니다. 살기 좋은 명품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·대형 평형을 더 늘

리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.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

까?

2. 소사지구 촉진계획(안) 중 소사1·2·3동 구역의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현

재 조합원수와 향후 계획세대수가 큰 차이가 없어 일반분양 분이 매우 

작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. 

   구역면적에 비해 빌라 등 다세대가 다수 존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충

분히 고려하여 기반시설 비율과 용적률 적용이 일부 상향조정되어야 

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

    구역조정이나 용적률 상향이 일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괴안동 지  

역의 경우는 심지어 조합원수보다 계획세대수가 적은 지역도 있습니



다. 

    서울 강남지역의 1:1 재건축도 아닌데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

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

초래하게 됩니다. 

    부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각 구역의 사업성이 어떻든 정비기반시설을 

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시키는 것

이 목적일 것입니다.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

은 바로 얼마나 사업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. 개발이 되어서 

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태껏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

참고 버텨왔습니다.  

    부천시에서 촉지지구로 지정하여 광역개발을 함에 따라 2년이라는 아

까운 시간을 그냥 허비하였는데 이제 와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

법」에서보다 크게 다를바 없는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주민들의 많

은 민원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.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?

3. 원미지구의 원미6B구역과 원미7B구역은 통합해 달라는 주민의견을 제

시한 바 있으나 구역이 너무 광역화되면 추진이 힘들다는 답변으로 구

역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. 

   그러나 소사지구의 소사7B구역은 기존의 소사본1-7, 소사본 1-10, 소

사본 1-11 구역이 통합되었습니다. 

  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결국 도촉법 제18조에 의해 2년 이

내 조합 설립이 어렵게 되어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

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

   이렇게 원미지구와 소사지구는 상반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과연 

구역분리 및 구역통합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.

4. 소사1D구역, 소사2D구역, 소사4B구역 간의 구역경계는 일반적인 도로

를 기준으로 한 경계가 아니라 정비기반시설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소 

이해할 수 없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향

후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역경계를 도로를 기준

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?



  

   만약 이러한 경계대로 구역이 결정된다면 추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

집은 소사4B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옆집은 소사2D구역

으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

다. 

 

   부천시 관계자도 분명히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

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

도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당장에 눈앞에 용적률 적용에 대한 주민들의 

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이러한 구역 경계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

나 생각됩니다. 

 

   추후 이주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

않도록 적어도 펜스를 설치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

도의 일정한 넓이의 도로를 경계로 구역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

생각됩니다. 

 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?

  




